
대중, 소진 :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 : 우리 대중이와 소진이가 무엇이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왔을까?

대중 :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소진 :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어요. 저는 사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어렵기만 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 하하하! 그렇구나. 잘 찾아왔다. 성막을 배우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단다.

대중 : 네?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소진 : 선생님,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 :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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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야기를읽으면서중요하다고생각되는부분에밑줄을그어보세요.         



아들 : 아버지!  사람들이 성막에 많이 모여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아버지 : 오늘은 대 속죄일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을

주셨는데, 일 년에 한 번씩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다.

아버지 : 우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짐승이 필요하단다.

아들 :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염소를 성막으로 데리고 갔군요.  

그런데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염소가 죽어야만 하나요?  

이 염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걸요.

아버지 : 그것은 죄가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란다.

아버지와 아들은 대제사장이 어린 염소에게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옮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양을 죽이고 또 태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들 : 아버지,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이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싫어하시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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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 대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린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제사장은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제사장은 죽게 된단다.

아들 : 아버지, 대제사장이 살아 있어요!

아버지 : 그래, 그렇구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구나!



선생님 : 자, 이제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았지?

대중 : 네, 구약시대에는 저렇게 죄를 용서받았군요.   

선생님 : 그래, 맞아! 대중이가 구원받기 전에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나니?

대중 : 하하! 부끄럽지만 저희 집 강아지가 대신 죽으면 안되냐고 물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짐승이 대신 죽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 그래, 대중이가 잘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단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주셨단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란다.

소진 : 아! 마치 죄가 없는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말씀하셨군요.

선생님 : 맞아, 너희가 정말 말씀을 잘 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단다. 피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지.

소진 :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염소가 죽을 필요가 없네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니까요.

선생님 : 그래, 우리 소진이가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소진 :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대중 : 선생님, 저도 그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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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 그런데, 선생님! 제사장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대중 : 선생님, 저는 제사장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제사장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선생님 : 야! 우리 대중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그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1)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단다.

소진 : 너무 기뻐요. 선생님! 저는 이제 걱정이 되지 않아요.

선생님 : 소진아, 뭐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니?

소진 :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매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저는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아요.

선생님 : 그래 소진아, 선생님도 기쁘단다.

대중, 소진 : 선생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1) 의인 :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도 두 친구처럼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의 구원 1)간증을 쓰고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1) 간증 :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12)



마지막 설교

찰스 스펄젼은 임종 시에 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신학은 다음 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내가 만약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좀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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